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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매듭

1 이들에게 한국어란 무엇이었을까?
(다중언어 공간으로서 한국)

2 단일 언어 아비투스와 언어 속지주의

3

이주배경학생을 만나며4

‘한국의 언어’는 ‘한국어’인가?
(한국어의 힘과 한국 속 언어의 힘)

5 갈등/감산의 언어, 자원/가산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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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한국어는?
Part 1, 



이들에게 한국어는 무엇이었을까?

 국외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나서 그들의 삶을 25년 정도 지켜보다.

• 이주노동자로 지내다가 트럭 사이에 무릎이 부서지고, 2층에서 유리창과 함께 추락한 A와 그의 동료

• 양주에서 공장 노동자로 지냈던 B, C, D와 컨테이너에서 보낸 연말 모임의 추억 - B의 사망, D의 성공

• 결혼이주자로 사는 E, 외국인 부부로 들어와 아이를 키우며, 한국에서 박사까지 받고 연구원으로 일하는 F

• 한국어를 바탕으로 총리실 고위 공무원, 사업으로 재력을 키우고, 한국 공관에 외교관으로 나온 G

• 대학 졸업부터 정부기관과 대사관에서 30년을 일하며 ‘한국어를 그때 왜 배워서…’라 농담하는 H

•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가 끊임없는 폭력에 스스로 이혼 소송을 내고, 2002년 법정 통역을 나에게 부탁한 I

 한국 대학에서 초등 교사를 양성하고 그들이 만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재정착난민 아동, 재외동포3세 아동 프로그램 운영 경험

• 안산, 안성, 평택, 김포 등에서 일하는 제자들의 이야기, 그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 대학원 제자가 들려주는, 그리고 종종 찾아가는 ‘지구촌학교’의 하루

•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이들, 그들은 수업, 학업, 그리고 사회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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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언어 공간에서의 한국어, 최근의 사례 두 가지

1) 한국어 모국어 청자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화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례

2)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청자가
한국어가 모국어인 화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례

1

https://youtu.be/TIoFNCA9y0Q?si=_BXCX77g0YGMF35V
https://youtu.be/zPXvEF6Xlmc?si=0O54-D_mfyC6WXNq


두 사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1

[사례 1]을 생각해 보면,
• 소위 ‘Intelligibility’의 문제였을까?

- speech signal이 청자에게 전달되는 명확도, 억양(accent)/휴지(pause) 등과 관련

• 한국인의 외국인 화자 발언의 intelligibility는 어디서부터일까?
(예컨대 강연자 강남욱과 비교하여) 

• 교육적으로 볼 때, 화자의 훈련이 필요한가, 청자의 훈련이 필요한가?

• 청자에게는 어떤 ‘태도’가 발견되는가?
- 심리적 반응: 백인이 한국어를 잘 할 리가 없지! / 백인의 한국어는 불완전할 거야.

외국인의 한국어는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리가 없어. …

• 태도의 교육이 필요한가? 이는 시민윤리교육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Munro, M. J., & Derwing, T. M. (1995, 1997) 참고



두 사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1

[사례 2]를 생각해 보면,

• 소위 ‘comprehensibility’의 문제였을까?
- speech가 얼마나 이해하기 쉬운지에 대한 청자의 주관적 판단.

(메시지가 정말 이해할 만한 것이었는가?)

• 한국인 사이에서 통용되는 comprehensibility는 어느 정도일까?
- 국회의원: 으느 해사가 내 저거인지 맹확하게 인지 해씸니꺼? / 하니: 죄송합니다. …

(평소에 하니 씨는 어느 회사 소속이라고 인지했습니까? 하이브 소속으로? 어도어 소속으로?)
(본인은 하이브에 소속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아닌가요?)

• 비원어민 화자에게 ‘쉽게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단어를 써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이를 쉽게 풀어주는 언어적/비언어적 행위와 태도도 그 감도나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
(teacher talk, foreigner talk의 문제, 뒤에서 추가 설명)

• comprehensibility를 높이기 위한 모국어 화자의 훈련과 교육은 국어교육에서 필요한 것인가?

Munro, M. J., & Derwing, T. M. (1995, 1997), 참고
강남욱(2018), 소통과 통합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책무, 참고



강사의 경험 나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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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태종 2년(1402) >

• 접경(接境)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 언어는 다만 필요하면 습득(習得)할 뿐

• 한반도와 그 주변 권역(圈域)의 외국어 역시 오랜 시간 교류하며 진화하는 과정을 거침

여러분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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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언어 아비투스와
언어 속지주의

Part 2, 



단일 언어 아비투스와 이주자2

이 시험으로 진학, 취업, 거주(등록), 귀화가 달려 있다면?

특정한 환경에 의해 형성된
성향이나 사고, 인지, 판단과

행동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급 구성원들의 문화적 상징이나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개념.

아비투스는
개인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와
개인이 속한 사회구조에 의해

산출되고 내면화됨.



단일 언어 아비투스와 이주자2

문제를 못 풀면 수학을 못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언어 속지주의2

민족과 언어와 영토는 하나의 삼위일체(三位一體)
18~19세기, “헤르더的 삼위일체(Herderian triad)”의 아이디어

언어의 소유주: 그 영토에 사는 그 민족, 원어민 사용자
언어의 부적합한 사용자: 그 영토에 살지 않는 그 민족이 아닌 사람, 즉 비원어민 학습자
침입자: 이주민, 그 언어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언어 오염자?

표준어 지향, 민족어로서의 단일어 강조,
일본의 “國語” 관념에 영향, 그리고…



1977년, 잡지의 한 코너3

<뿌리깊은나무> 권말 코너

“볼 만한 꼴불견” (1977년 7월호/11월호)

전가경·임유나(2015: 72) 재인용
‘볼 만한 꼴불견’을 통해 본 1970년대 한국의 언어 경관, 

글짜씨 7(2),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pp.53~97.



‘한국어 교육’에도 어른거리는 언어 속지주의3

영어보다 훨씬 뛰어나고 전세계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우수한 언어,

한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서 한글이 세계 공통어가 되는 그 날을 위해

저는 이 한 몸 다 바쳐 한국어를 가리키려* 합니다.



21세기 이전, 다중언어에 대한 관점3

이중언어에 대한 ‘불완전 관점, 장애적 관점, 교정적 관점, 미완성 관점’ 등이 팽배
• 한 언어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써야 하는 관점에서 이중언어자의 불완전한 표현은 ‘문제점’으로 인식

• 비유컨대 오른손잡이에 대한 우생학적 관점이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것과 유사

• 두세 언어가 섞인 것은 깔끔하지 않고 뒤죽박죽(messy)이라는 위생학적 관점이 투영

• 외국 이론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음(1990년대까지도 비교적 통용되는 논의)

한국의 경우, 다중언어의 세계를 ‘잊은’ 상태에서 강력한 표준어 아비투스가 횡행
• 언어 속지주의와 ‘국어’ 이데올로기: 국어 사랑은 애국심에 닿는 것(국어 사랑 나라 사랑)

• 지역 방언의 다중언어적 접촉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곤란

• 영어 교육에서도 ‘영어’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기울어져 있었음
(완전하고 완벽한 영어를 배워야 하며 엉터리 영어는 용납할 수 없음)



‘국어교육’을보는모순적인 시각: “한국어의 교육”이란?3

한국어의 교육: 越境과 統合
(박재현·김호정·남가영·김은성)

<국어국문학> 177호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No.177, pp. 41~71

2016. 12. 31.



‘국어교육’을보는모순적인 시각: “한국어의 교육”이란?3

소통과 통합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책무
(강남욱)

<교육논총> 제38권 1호
The Journal of Education, 38(1),

pp. 241~266

2018.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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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언어’는
‘한국어’인가?

(한국어의 힘과 한국 속 언어의 힘)

Part 3, 



언어문화 다양성의 관점으로 한국 사회 바라보기

한국어는 이제 ‘한국인만의’ 언어가 아니며,
한국어 사용자의 ‘다양성’에 대해 연습과 익숙함이 필요

• 한국어를 잘 하는 외국인을 ‘신기함’의 시선이나 ‘흥밋거리’로 바라보지 말아야

• 한국어를 잘 하고 못 하는 것을 ‘우월’ 또는 ‘장애’로 환원하는 편견을 버려야

•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기특하고 장하고 대단한 일’로 지레 생각하지 말아야

•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한국어 자긍심’과 굳이 연결시키지 않아야

수용 대역이 넓은 청자(聽者)가 되고, 편견과 과장이 없는 화자(話者)가 되어야

한국의 언어를 통해 한국문화와 한국 사회를 보자면

3



‘다른 말’ 사용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발화

① 일반 발화보다 좀더 느리게 좀더 큰 소리로 말하며, 때
때로 정확한 발음을 의식적으로 과장하여 말한다.

② 더 단순한 어휘와 문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관사나 
기능어, 굴절과 같은 (문법적) 표현들은 생략되기도 한
다. 또한 동사의 형식 또한 더 쉬운 쪽으로 교체되기도 
한다.

③ 화제(주제)를 문장 앞쪽으로 옮기거나 반복하곤 한다.
④ 발화 안에 비문법적인 수정/조정이 포함되기도 하고 

또 지시나 질문에 비해 일반 진술의 비율이 더 높은 편
이다.

⑤ 발화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정서적으로 유
대감을 갖게끔 하는 요소나 장치들을 배치하게 되며, 
암시적인 형태로 가르치려는 언어 양상을 띠게 된다.

⑥ 일반적인 대화에 비해 대체로 발화가 ‘현재와 지금’에 
더 초점을 맞추려는 성향이 두드러진다.

Foreigner Talk의 일반성

① 문법이나 어휘의 변화는 주지 않고 같은 문장을 단순
히 목소리를 크게 하여 얘기하거나,

② 문장 중의 핵심 어휘나 문법 표현을 사전의 기술처럼 
더 어려운 어휘로 설명하려 하거나,

③ 영어 또는 영어 단어로 얘기하거나(동일 어휘가 아닌 
유의어나 콩글리시로 변환),

④ 유아 발화(Baby talk)로 변환하거나,

⑤ 비속어 또는 위협적인 표현을 삽입하여 동일 진술을 
반복하는 등

한국인들의 ‘외국인 대상 발화’

Marilyn Brulhart(1986), Scott Thornbury(2006) 등 왕한석(2007), 민병곤 외(2016) 등 정리

3



멀티(multi-)에서플루리(pluri-)로3 언어 경관
(language landscape)

https://www.ecml.at/Resources/ECMLresources/tabid/277/ID/20/language/en-GB/Default.aspx
https://www.coe.int/en/web/common-european-framework-reference-languages/plurilingualism-in-the-classroom
https://archive.ecml.at/mtp2/lea/results/Activities/astrid.pdf


멀티(multi-)에서플루리(pluri-)로3

持(もつ)

https://www.ecml.at/Resources/ECMLresources/tabid/277/ID/20/language/en-GB/Default.aspx
https://youtu.be/w1B253boIkM?si=h9mNCV87p5gJDkKn&t=33


한국식 ‘다문화(교육)’에 덧입혀진 편견과 고정관념3

철학상 문제
•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동화주의 일변도

용어상 문제
• 다문화 : ‘외국인’, ‘동남아’ 연상. ‘타(他)문화’ – 과도한 단일의식 때문

• 다문화 가정 :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의 고정관념. 또는 ‘이민자 자녀’ 편견

• 다문화 교육 : 한국어교육 + 학업지원. ‘국제이해교육’과 혼동. ‘유일한’ 교육처럼 여김

실행상 문제
• 일회적, 전시적 > 지속적

•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시혜적 교육 >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 다문화 담당 교사에게 할당된 교육 > 모든 교사의 관심 영역(관리자, 교사, 행정 담당자)



3 Multi-, Pluri-, 이를 넘나드는 Trans-

재미 한인 작가 전낙청의 소설 ‘구제적 강도’ 첫 장. (1930년대 중반)
남가주대(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동아시아 도서관 소장.
2018년 황재문 교수의 발표로 공개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881195.html


3 Multi-, Pluri-, 이를 넘나드는 Trans-
지석영본 <아학편(兒學編)>(1908)

강남욱(2019), 지석영본 <아학편(兒學編)>(1908)으로 살펴본 트랜스링구얼리즘(translingualism)과 교육적 의미

다시 생각하는, 2000년 여름에 만난, 토와족 아저씨와의 만남.



Multi-, Pluri-, 이를 넘나드는 Trans-

 한국에 산다고 해서 그 구성원 모두의 모국어가 한국어는 아니다.

(재외동포의 사례로 역으로 생각한다면?)

 언어는 자원이다. 언어의 역동성이 활기와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주자가 갖고 있는 모국어,

이들로부터 이어지는 계승어에 억압이 없을 때

오히려 한국의 언어와 한국 문화는 획일성을 버리고

역동성을 갖게 되어 더 풍부해지게 된다.

(독일과 호주에서 계승어에 대한 접근)

다중문화, 다중언어사회에서 ‘언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3

신동흔 외(2022), 다문화 구비문학 대계 (이미지출처: aladdin.com)

예컨대, 영화 <미나리>의 할머니는 한국인 손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국어로 들려 주었고,

그 손자는 장차 자라며 어떤 스토리텔링의 지능과 구조를
영어 주류 사회에서 풀어가 보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미국 문화를 어떻게 풍부하게 하고 있을까?



Multi-, Pluri-, 이를 넘나드는 Trans-

공간적인 다(multi-) 문화주의에서
개별/개체적인 다중(pluri-) 문화주의로

관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넘나드는 횡단(trans-) 문화주의의 담론이 풍성해지고 있다.

(다언어주의(multilingualism)에서 다중언어주의(plurilingualism)로 전환)

다중언어는 학습자 주체성(learner agency)에 대단히 크게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며,

이는 언어교육-국어교육에도 당연히 관련이 된다.

다문화, 다중언어사회에서 ‘언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3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이주배경학생들을 만나며
Part 4, 



이동과 이주, 그리고 관성과 고정관념 (현황과 사례)

 전혀 예상치 못한 ‘교실의 언어다양성’

(95% 수준의 외국인 학생 비율, 20여개 나라, 주요 통용어 3~4개어)

 학생 지도를 위한 K 교사의 놀랍고도 진지한 도전, 그리고 성장

 동료 교사, 한국어 학급 강사 선생님과 이루어진

다양한 협업, 시행착오, 문제 해결

 K 교사의 술회: “닥치면 한다, 하면 당연히 잘 하고 싶다,

싫다고 피할 일도 아니다, 의외로 재밌다,

다만 내가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재시험 임용 후 ‘첫 발령 학교’가 안산의 모 학교였던 K 교사와의 면담

3

https://original.donga.com/2022/together_intro


이동과 이주, 그리고 관성과 고정관념 (현황과 사례)

 전 학교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한국어가 안 되니까”의 시선

어학 ‘집중 코스’가 끝나야 뭘 해도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 교사의 다중 언어 교실 운영의 경력, 노하우,

전문성을 꾸준히 향상시키기 어려운 상황

 일부 학교, 학교관리자, 교사의 정책과 태도

안에 은연중에 존재하는 ‘언어 장애’적 시각

 일반학급 환급 후 오히려 위축되는 악순환

 언어 다양성을 자원화하지 못하고 부정적 요소로 인식

언어 ‘장애인’과 언어 ‘정상인’의 차별적 관점이 여전히 잔존하는 현실

3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1240


학교 안에도 스며 있는 우리의 시각3

• “언어 장애인”과 “언어 정상인”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없지 않아 있음.

“얘는 한국어가 안 되니까.”
“한국어를 모르는 학생으로 인해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어도 안 되는 애를 왜 학급에 돌려놨어요?”
“특별학급으로 보내서 한국어를 빨리 공부시켜야 한다.”
“환급까지 했는데 왜 한국어가 안 되죠?” “아무래도 환급하기에는 무리예요.” 

• 교과 진입의 문턱에서 학교 안 문맹자로 전환될 수 있음

• 교사의 다문화 역량의 보존과 강화가 전혀 격려/장려 받지 못하는 상황 + 업무 기피

• 1960~70년대 코리아타운에 있는 초등-중등학교의 미국인 교사들은 어떠했을까?



Semi-lingualsm, 혹은 0개 국어3

• 어느 쪽 언어로도 문식력이 형성되지 않고 언어 사용이 불완전한
반(半)링구얼리즘(semilingualism) 상태가 존재하기도 함.

• 자국의 모국어 교육 경험, 가정 문식력의 상황이 매우 큰 차이가 있음.

• 한국어 접촉 맥락,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차이가 크고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교과 진입, 양손잡이 문해3

이중언어 강사의

적합한/적절한 활용



그들이 갖게 되는, ‘언어 자화상’3

내 몸에는 어떤 언어가 있는가?  - Language portrait

https://www.google.com/search?sca_esv=85af15397c77c0f6&q=language+portrait&tbm=isch&source=lnms&prmd=ivsnmbz&sa=X&ved=2ahUKEwjurKjZz8uEAxUIlK8BHW_xCVwQ0pQJegQIERAB&biw=1920&bih=931&dpr=1
https://www.multilingualism-in-schools.net/in-search-of-language-portraits-in-schools/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Ellas-language-portrait_fig3_331870719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갈등/감산의 언어,
자원/가산의 언어

(이야기를 마치며)

Part 5, 



도구로서의 언어 학습을 지나 다시 ‘접촉의 언어’로5

다시 “의사소통의 즐거움”으로 돌아가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른 정체성의 타자를 환대(hospitalité; Derrida)하기 위해

벽을 해체해서 새로운 의미와 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
주체적, 능동적 개인이 초연결 시대 속에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기 위해

접촉의 언어학
신동일, 박수현, 김가현, 조은혜, 심우진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한국 사회의 다중언어 의사소통
이정란, 지현숙, 백승주, 황선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2.



이중(다중) 문해자가 훗날 한국이라는 다중언어 공간에서5

 우리는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한인 이민사를 고찰하며 역으로 생각한다면?

• 한국판 <미나리>를 제작할, 미래의 정이삭 감독과 같은 이주 배경의 OO계 한국인이
한국에서 제작한 비한국어(외국어) 작품으로 한국 영화상을 수여할 수 있는 사회

•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서 포용성과 긍정적 다양성, 이를 교육 역량화하여 다중적
문해력을 자원으로 가진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 학교의 능동성과 균형 감각이 필요.

Lee Isaac Chung, 정이삭, <MINARI>, 2020. Ema Kawawada, 川和田恵真, <MY SMALL LAND>, 2022.



갈등/감산에서 자원/가산의 언어로5

즐겁게 소통하고, 신나게 팀워크를 만들고,
One team이 되어서 나의 성장과 팀의 성공을 만들면 된다!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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